곱단이와 만득에 대한 묘사 정리하기

1.곱단이는 범강장달이 같은 아들을 내리 넷이나 둔 집의 (         )이자 (       )이었다.

 만득이는 곱단이네 일은 제일 먼저 도왔다.
2.둘 사이는 그들보다 어린 우리 또래들 사이에도 (        )의 대상이었다. 

3.곱단이하고 만득이가 (       )고 말한 것은 마을 사람들로서는 일종의 (     )이요 (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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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곱단이와 만득의 묘사

    ->그 곱단이와 만득이는 우리 마을의 (               )이었다.
(속뜻:                                                                        )

5. 남 보기에 하늘이 정해 준 배필처럼 어울리는 한 쌍이 있어 그들을 맺어 주는 것에 거의 소명 의식 같은 걸 느끼고 중매에 나서지만 본인은 의외로 냉담한 경우가 많다
  (-> 만득이와 곱단이가 빨리 서로 사귀지는 않았다.)

6. 그러나 곱단이가 만득이만 보면 유난히 (            )을 타기 시작하였다.

 ->만득이 때문에 (      )를 깨트린 일

 이 사건을 통해 독자들이 알 수 있는 곱단의 심리는?  (                     )
7. 곱단이는 만득이는 방구리를 들어 주려고 달려오자, 치마말기를 치켜올려 (    )을 

    감추려다가 방구리를 깨버렸다.
8. 만득이가 읍내 중학교로 진학하자, 곱단이는 소학교 분교에 입학했다. 
9. 만득이와 곱단이가 등하교길을 자연스럽게 같이 다녔다.
10. 긴내골의 흙다리를 건널 때, 만득은 곱단이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건네 주었다. 

     그래서 (          )라는 소리까지 악의없이 들려왔다.

11. 중학교 상급반으로 오르면서 만득이는 (       )에 눈을 뜨게 된 것 같다.

  -> 예시: “오뇌(懊惱)의 무도(舞蹈)”라는 시집
12.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 춘원 바람(“흙” “단종애사” “무정”같은 춘원의 책)을 일으킨 것도 만득이었다. 

   임화의 시를 낭독하는 만득이를 보고 곱단이는 만득이를 (          )으로 내놓아야 할 것 같아 가슴이 떨렸다.
13. 곱단이는 나에게 가끔 만득이가 보낸 편지를 보여 줄 적이 있었다.

    만득의 편지는 매우 문학적인 특징이 강했다. 

  예시 :(곱단이네 울타리 밑의 꽈리나무를 “꼬마 파수꾼들이 초롱불을 빨갛게 켜들고 서 있는 것 같다”)
14. 우리 마을엔 꽈리뿐 아니라 살구나무도 흔해서, 마을 이름도 [행촌리(杏村里)]였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15.”그 여자네 집”을 읽다보니 곱단이네 (          )도 특별났던 것 같다.
16. (1945)년 봄, 만득이는 읍내의 사년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     )으로 끌려나가게 되면서도 만득이는 곱단이와 혼사 치르기를 거부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은?(                            )
 ->만득이가 곱단이와 혼사 치르기를 거부했던 이유를 추측해 보면?  
17. 열흘 눈 깜박할 새가 지나가 만득이는 마침내 입영을 하게 됐다. 마을 사람들은 만득이의 깊은 마음을 매우 대견스럽게 느꼈다.

18. 만득이가 떠난 후에도 마을 청년들도 징병이나 징용으로 끌려가 마을에 남자라고는 중늙은이 이상만 남게 되었다. 일본 본토나 남양군도에 처녀들을 보내기 위해 면사무소 노무과 서기들과 순사들이 과년한 딸 가진 집을 위협도 하고 다짜고짜 끌어가는 일까지 있었다.          ->‘징용’의 뜻?
 -> ‘정신대’의 뜻?

 -> ‘군위안부’의 뜻?
 -> 내가 곱단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들었을까?

   곱단이 오빠는 한 번 장가 갔던 (중년 남자=측량 기사)에게 곱단이를 (          )자리로 

   보내 버렸다.
19.곱단이가 어떤 심정으로 그 혼사에 응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곱단이네서 혼사를 치르고 사흘 만에 신랑을 따라 집을 떠나는 곱단이는 사자(死者)를 분단장해 놓은 것처럼 섬뜩하니 표정이라곤 없었다.’를 통해 곱단이의 심정을 추론해 보자.                                                       

20.멀고 먼 신의주로 시집 가 첫 (      )도 오기 전에 (    )이 되었다. 그녀는 열아홉에 떠난 지붕 노란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만득이는 살아서 돌아왔고, 그 이듬 해 봄 만득이는 (        )와 혼사를 치렀다. 곧 서울로 세간을 냈다.
21. 6·25동란 후 38선 대신 그어진 (      )은 행촌리를 휴전선 이북 땅으로 만들어 놓았다. 잠시 만득이는 내 기억 속에서 아주 사라져 버렸다.
22. 만득이를 (     )에서 다시 만난 지는 채 (      )도 안 된다. 매년 열리는 군민회에서 무슨 (    ) 대표 장만득을 만났다.
23. 순애를 떠올리는 건 더욱 불가능했지만, 순애는 장만득 씨가 아직도 곱단이를 못 잊고 있다는 얘기를 하소연했다.
24. 순애가 내게 말한 하소연?(                                                       )

25. 그런 얘기는 곱단이와 만득이가 연애 걸던 시절을 아는 사람 아니면 도저히 먹혀들 것 같지 않은 이야기였다. 결국 순애는 병으로 죽었다.

 순애가 병을 앓아 죽게된 가장 큰 심리적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                                                                            )         
26. 그를 우연히 만난 것은 그가 (상처)하고 나서도 이삼 년 후 엉뚱하게 (정신대 할머니)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였다. 질문을 퍼부었다. 왜요? 곱단이를 못 잊어서요? 여긴 왜 왔어요? 정신대에 그렇게 한이 맺혔어요? 
 ‘나’가 만득이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된 까닭은?

27.장만득씨가 한 대답의 핵심을 글 속의 문장을 최대한 활용해 써보자.
 (아름다운 내 고향에서 보낸 젊은 날을 문득문득 그리워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삼천 리 강산 방방곡곡에서 사랑의 기쁨, 그 향기로운 숨결을 모조리 질식시켜 버리니 그 천인공노할 범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죠. 당한 자의 한에다가 면한 자의 분노까지 보태고 싶은 내 마음 알겠어요?)
‘이 때 장만득씨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 근거는?
‘이 때 장만득씨의 대답을 들은 나는 어떤 생각을 하였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그 다음 부분을 이어서 써 보자? (5문장 이상-10문장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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